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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의 선정과 배열에 관한 고찰 
- 문학작품 독서의 범주 -
1. 서 론 
김 중 신 
21세기에서도 문학의 기능은 발휘될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와 함께 
문학도 그 終월을 선언해야 할 단계에 접어 들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 정보에 대한 욕구로 인해 전자 미디어와 
영상 미디어의 결합이 가져 온 새로운 매체 환경은 확실히 고전적인 활 
자매체의 기능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문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의 급속한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영상매체의 압도적인 우 
위는 무엇보다 사회에 ‘이야깃거랴’를 제공하는 기능을 문학으로부터 빼 
앗아 갔다. 여제 문학은 일종의 사기 위안의 매체로 급속히 떨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영상의 시대， 고급 산업 정보의 시대에 과연 활 
자 매체인 문학의 기능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아울러 그 활로플 모색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최근 
개최된 국어국문학 대회의 공동 주제가 ‘21 세기 언문학에서 국어국문학 
의 역할과 그 교육방향’이라고 섣정한 것도 이러한 위기 의식의 소산으 
로 보인다. 이런 변에서 문학 현상의 일반적인 양상과 함께 문학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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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식과 해석을 집중적으로 천착해 온 문학교육론은 위기에 빠진 문 
학에게 하나의 지향점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었다. 
특히 문학을 학문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 이해’의 도구로 
삼는 교양 교육의 영역에서 문학 교사는 삭품 해석에 있어 문학적 원칙 
이나 질서에 대해 임의로울 수 았는 정도가 넓어진다. 이는 문학교육의 
목표가 작품에 대한 개념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문학작품을 통한 심미적 
체험의 확대에 있는 탓이다. 
문학교육의 성격이 이러한 까닭에 교육 현장에서의 작품에 대한 해석 
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삶의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 
양 문학교육’의 영역에서 문학 제재의 선정과 배열은 문예학적 질서보다 
는 학습독자의 인지적·정서적 발달 수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문학작품 
을 선정·배열하는 작업은 단순히 학교 현장의 교파서에 수록할 작품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일반 사회인의 작품 감상을 위한 
제재 선정 및 배열의 원칙을 수립하는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를 
위해 문학작품의 횡적(橫的)인 연계와 함께 종적(織的)인 연계에 의한 작 
품 제시의 원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점은 문학작품에 대한 교육과정 
적인 종적 연계성에 대한 이론화작업의 시급성을 말한다. 
2. 문학작품 감상의 범주 설정의 전제 
1) 媒體의 범주 
흔히 독서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가 서적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로 표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적이 지식의 저장고이며 문화 유산의 축적물로 
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 어두운 거리의 등불[暗衛明爛]이나， 험한 나루의 
홀륭한 배[迷律寶짧]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그러나 서 
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음성언어에 대한 문자언어의 우월성을 암 
암리에 전제하고 있음플 간과해서는 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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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언어를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나눈다. 음성언어는 청각적 
수용에 의한 일시적이며 통시적인 정보 담지('폐해빨持) 매체인데 반해， 
문자 언어는 시각적 수용에 의한 영속적이며 공시적인 매체다. 그렌데 정 
보 담지력은 곧 수용자에 대한 정보 감염력과 비례한다는 변에서 볼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언어 즉 영상언어의 존재를 설정해야 한다. 영상언어는 
시각과 청각의 동시적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양자의 속성을 공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긍정적 속성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부정적 
속성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라나 오늪달의 
영상언어는 그 부정적 속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정 
서적·인지적 감염력으로 인해 현실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 
히 본 작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층에 대한 영상언어의 영향력 
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J 청소년 층에게 있어 음성언 
어의 활용 공간이 일상적이라 한다면 문자언어의 활용공간은 지식습득이 
나 교양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영상언어는 이 양자의 영역을 포 
함하되 특히 여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 
욱 증폭시키고 있다.<영화읽기， 영화보기>라는 책의 제목이 상정석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영상언어는 더이상 ‘보기 Cseeing)’의 대상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읽기 Crea며ng)’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항존성(↑μ감:性)이라는 점에서 분자언어가 다른 언어 양식보다 우 
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우월성은 주장이 아니라 섯득에 의해 
서 이루어질 때만이 타당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문자언어의 상대적 우웰성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 독서의 펼 
요성을 전제로 설정하는 독서의 범주는 더 이상 독자뜰에게 섣뜩략을 갓 
지 못한다. 다른 언어에 대한 대타적(對他的)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서적 
1) 학생들은 <사람손님과 어머니〉나 <소나기> 혹은 <께밀꽃 펼 푸립>에 대한 처l 
험이 서적을 통한 감동보다깐 TV 화변의 잔영으로서가 더 오 래 낚아 있음플 고 
백하고 있으며， 또한 <감자>의 ‘복녀’에 대한 형상은 ‘강수연’이랴는 여배우에 대 
한 영상으로 각언되어 었음은 쉽게 확언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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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펼요성， 더 나아가서는 독서의 당위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문학감상 
독서의 범주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영상 문예물의 원천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학 텍스트라는 점， 또한 
영상언어에 의한 수용이 수동적 ·소극적 처l험이라면 문자언어에 의한 수 
용은 능동적·적극적 체험이라는 점이 설득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문자언어로 된 문학 텍스트의 절대적 우월성보다는 영상언어화 
된 영상 문예물에 비해 문학텍스트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 
하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난 문학감상이 독자들에게 당위적인 젓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학 감상의 범주에 영상 문예물을 개방역으로 설정하는 것2)은 
문학감상이 교양 함양이라는 측면보다는 생리적인 호흡과 같은 일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전제 조건일 수 있다 
2) 내용의 측면 
교육 대상으로서의 문학작품은 ‘문학현상의 온전한 이해’와 ‘문학적 
문화의 고양’ 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즉， 전자 
가 문예미학적 원칙에 입각한 범주 설정의 전제적 요건을 밝힌 것이라면 
후자는 교육적 원칙에 입각한 문학선정·배열의 목적적 요건을 지적한 것 
이다. 문학작품의 독서 범주 설정은 개인의 직관이나 자의적(;忍意的) 판 
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학적이며 교육학적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착하에서 볼 때 작품의 범주 설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고 
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어떠한 유 
2) 박인기 Ji[수가 분학 텍스트의 이해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역동적 현상이라는 판 
점에서， 텍스트와 수용자(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감상활동플 목적으로， 문학 
텍스트의 이해 구조를 밝히고 그 감상 공간의 영상적 대용 및 감상 프로그램의 
션계 원리릎 제시한 것은 하나의 방향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박인기문학 텍스트의 종합적 감상을 위한 교육 TV 프로그램 설계방략J，국 
어.:iiL 육』 재 6Ei-(ì(ì합집，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19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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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질서하애 가프침 섯인가이다- 잔자가 끄l 재의 선성에 까한 문세 i斗떤 
후자간 Jl~ 재의 배연에 관히 분 에다. 
첫째-，)'-재 선정에 관한 문저l 는 띤밴적으로 11]도댁식인 행위륜 단고 있 
는 삭품은 교재감 사용하고 있시 않다는 점에서 살편 수 있다 이 것은 인 
불블의 행위가 사회 동-년상 반아갈인 수 없다얀 암꽉석 합의와 쟁소년 7] 
의 펙생감은- 인뭔→으| 비윤닌l 적 행위에 대한 노덕적 판단판 한 수 없냐는 
점이 거픈펀다 이 t'l헨 지식은 우2] 이l 거l 두 가시 사섣간- 덴셔 순디. 하나 
는 학생듀에개 인，，]딴단과 도니상 빈단 단겨l가 존재힘-윤 인성하는 섯이 
며 또 하나는 문화 작품은 二1 U] 략적 지진과는 무관하게 교육석 매여가 
우선시된다단 침이 1斗 
둡째로 선정된 ï)~ 새의 lllJ열에 관한 문 ~n는 J강얀 서l 재의 납간(級씨j) 이 
옹 배열고t ~승복 llH 열플 야지(갚，1디)하는 원직의 부재다. 농띤 식-품에 내한 
이해의 정도가 급간에 따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콘식 섣냉이 
없다면 이 또한 종적 띤제성펀 무시한 임의식 펜싱이라단 비난을 띤지 
못할 것이나‘ 
이라한 작룹 범주 섣정의 문세점은 작품에 대한 읽기 저l 힘 을 삶의 처l 
험의 한 언환으로 간주하지보냐는 분학 이판에 니|한 이해의 수댄 P-iE 저l 
시한다는 선 ， --al jI 학습독자의 인지 말만에 내싼 고하기 이판어 "1"] 않 
고 있다단 점에 원인이 있다고 헬 수 았디. 
문학작품의 뱀주섭정의 원착 수립의 편요성은 이상과 감븐 문셰섬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3. 푼학작품의 선정과 배멸의 방향 
1)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서의 원직 
문학 작품을 주저l관석으펀 선정 · 매연하뉴 것은 학슴-꽉자의 인지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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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수준에 따라 작품의 내용플 iLcl 하여 저l 새달 선정·배열함을 의미한다. 
“학습 기회는 학습자의 사고 lL조와 연견되어야 한다”는 띤에서 작품의 
매열파 선정은 무엿보다도 학습판자라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 
야 한다. 이것은 연령층에 따픈 독서 처1 혐의 유형이 다표다는 사실음 전 
제한다. 
인간의 인지 받달에 관한 가상 보편화텐 연구 성파단 파아세(j.Piaget) 
나 콜버그(L.Kohlberg) 등이 세시하고 있는 단셰션이다 이 두 이폰-을 
‘인지발단적 섭근’ 이라고 부프는 섯은 양사가 몇 가지 이룬적 가정플 공 
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의 발탈은 개인에 따라 동일한 벌 
달단계닫 거쳐 이루어지며 이 발단 단계는 한 개인이 세계룹 보는 선제 
적 판점 또는 인지 구조를 나타낸다. 한 단계에서 다읍 단체에포의 만탄 
은 개인 내부의 인지구조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으보 이루어진다. 새인 
의 도덕적 및 지적 반닫은 이 상호 작용을 통하여 점점 더 ‘안정된 인 71 
구조’륜 형생해 냐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지발단적 접근에 의하변 도 
녁성의 발달온 71 적 별단파 동일힌 양상을 까지고 있다 :11 
김안중은 콜버그 이폰쓸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학생에 대해 조사 연 
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사 도구와 표집의 결함이 있긴 하지딴 1 
단계는 국교 저학년， 2만계는 국교 고학년과 중학 1 학년， 3단계는 중학 l 
학년 엘부와 중학 고학년， 4단계단 중학 3학년 이상에서 고교 저학년까 
지， 5단계는 고교 셔학년에서 고괴 고학년， 6단계는 그 이상의 연령에 해 
당한다.이 이 조사는 규체적인 양상은 가섣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한계룹 가지고 있지만， 문학작품윤 선정하고 배열하는 데 았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 불환 콜버그의 이콘이 도덕 성파 관련펀 
것이므보 이 것이 문학작품의 감상에서 요구하는 -'-1 석， 정의 적 발달과의 
:i) 이홍우도덕성의 딴단J，도덕파 1ι육 l권 J(박용헌 외)， 서울대 룹판부， 19ii2, p. 
llR. 판버] 이픈에 대한 지세한 내용은 본 논문집에 수록된 판고소설 교 
새의 위 새 화 가능생에 까한 Jl 찬」블 찬조할 잣. 
4) 까 ~t-t ， I‘한 ~:J~ 아‘6→으l 도니 생 반단어’{한 연二{. ~‘ 한국교육개발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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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련성에 대한 염말한 판단 준거 ,} 펠 수 있는가는 논-란의 。1 시가 았}얀 
수 있다 그러나， 등장 인물의 행위에 대한 가지 딴단완 니]，껴 :LL 이단 내 
변화하는 입 상에 았어 하나의 주시l환적 기준유 제시 딴 수는 있다 
좀더 구체적으호 살펴보기보 하자. 
제 1 단계는 상황에 대힌 원인플 생각하지 않고 선재l 작으보 나타난 산 ν] 
에 따라 그 사림의 행위룹 평가힌다. 결만 ~{조에 l다í'] 행위익 션과 악-얀 
구분하므로 이어l 따픈 직품이 선성뇌어야 한다. 딘히 이 단계의 핵생끈 
비극적 결말에 도달하는 작품은 이해할 수 없다 주얀공이 lJ]극석 운 1용판 
맞이하게 된다면 그 이유나 원인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디. 인볼이 ll] 주 
적 결말을 맞이한 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떠 고 생각한다. 아이갚 
이 플겨하는 동화가 대체로 행복한 결맏올 취하jL 있는 이유도 여시에 
있다. 
제2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 해주었으면 나도 그에 대한 응분 
의 대가를 치뤄주겠다는 일종의 인과응보(때없뻔、해)석인 사고 유행이다. 
‘나’만이 아니라 ‘남’도 나와 갇온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며 사란 
틀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서로 협동한다고 생각한다. 행꽉한 결말 
보다는 개인적인 갈등윤 극복하는 파정에서 체험작 평형성에 강한 자극 
을 받는다. 예컨대 『춘향선』의 정우， 이도령과의 재회 갚 통한 행꽉의 결 
과보다는 한양으로 떠난 이도령파의 약속달 지키/] 워하여 춘향이가 변 
학도의 구애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행에 대해 강한 심리적 자극올 
받는다. 이 단계의 수준에서는 순향이가 변학도의 요청윤 수략하였다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상위의 사고 유형으로의 발전을 유도한다. 
적정 단계보다 하위 인지적 사고쓸 요하는 작품은 학습독지의 제험석 평 
형성에 자극을 가하는 정도가 작아지므보 교새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 
휘되지 봇한다. 적정 단계보다 싱위의 인지적 사고플 요하는 작품은 작품 
의 본질적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이 또한 타당한 작품 감상이 이루 
어질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교사의 적전한 발문(發 1::])으포서 학습독자의 
인지적 관섬을 유도하여 삶의 총체식 이해라는 문학교육의 본래석 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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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행할 수 있다. 
제3단계에서까 행위의 결과보다눈 행위의 의도달 중시하게 도}는 단계 
다. 이타적 감성이나 옹지룹 포함하는 정띄석 특성이 강하디 촌재 자체 
가 션파 악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 
음 주였느냐에 따라 체험석 평형성에 대한 자팍의 정도가 달바친다. 자선 
의 넓적다2-1 플 베어 병뜬 어머니덩- 치유한 효자 션화까 대표식이다. 부모 
의 생냉플 구하기 위해 자가의 허벡지 산을 베어내는 행위에 김동윤 받 
윤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행위기 진정힌 효인가리-윤 질문에 대해 지선의 
처l 험에 견주어 답변할 수 있는 단계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블 rr: 게 하 
7] 위해 인당수에 굉을 던지는 행위에 대힌 타딩성음 검증헬 때 등~원 5:] 
는 사고는 바로 3단거l 의 수준이 젠제되이야 한다. 
세4단겨l에서는 개인의식꾀다 십단의식이 강하셰 되는 연팽이다. 지-선의 
존재에 대해 국가나 민족 혹븐 lE래 사이섹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짐을 
무엇보다 증요시한다. 제3단셰익 수준이 사회집단에 대해 정서적인 귀속 
감음: 1 二낀다띤 4단계에서는 이지적 끈거에 의한 귀속감윤 갖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 의식이 앞선 작품에 대힌 감상은 작품의 본칠석 의1J]괄 
살리지 못하단 경우가 았디 자선의 행위에 대한 선택에 있어 집단석 당 
위룹 가장 우선적으료 고려한다. 식민지 제힘이나 한국진쟁 등을 검으띤 
서 민족의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우펴약 사고 l상식으굳서는 집단의 
식이 도외시되고 개인적 경험에 치중한 끽품에 대한 감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감자」의 복녀의 행위에 내해서 저]4단게 이상이나 인습 이 
후수준에 해당하간 학습독자에게는 복녀의 행동이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 
션단의 견과에 의한 것만이 아니과 그녀블 둘러 싼 사회 환경에 의한 것 
일 수도 있음을- 인지힌 수 있게 펀다. 
제5단겨l에서는 사회 제도는 견국 사회적인 합의를 산출하는 과정 또논 
섣차에 악해서 ] 옳고 그룹이 판단된다 김동인의 「광염소나타」나 「광화 
사」에서 사가가 제기하는 분제에 대한 단변이 가능하며 또한 채만식의 
;;태평션하 l 와 감븐 풍지적 소션에 대한 이해도 가능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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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단계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에 따픈 양심의 결 I간이l 의한 
행위플 옳다고 생각한다. 현존(existingl하는 법 처1 71]나 판습의 부당함닫 
지석하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구체화되는 작품균이 선정관 수 있 
다. 사회 구성원이 놓여 있는 현새적 상황에서 소위 ‘문세’ 까 되고 있는 
작품뜰이다. 현존하는 부당함관 개혁하려 지향성윤 보이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단계다. 
2) 작품의 해석적 측면에서의 원칙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문학의 생 I생 i격윤 7.1 속사켜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해석은 학습독자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따라 그 수용 정도가 단라진냐. 따마서 문학작퓨에 대한 어느 하 
나의 해석만윤 선정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떤링의 자이에 따라 한 작품 
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판 가지끄 있는- 갯판 二l 해석의 수용도에 따라 
선정 배열하는 것이 펀요하다. 이 블 위한 작업븐 곧 xf품의 해석 <l 측떤 
에서의 선정과 배열의 가능성휠 보여준다.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상위~{조와 하위구조에 대한 이해는 작품에 대한 
인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득히 급올 얽는 괴정에 영향윤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끌의 구조다. 균의 구조는 보통 ‘미시 ←l조(micro -structure )’, 
‘ 거 시 구조(macro- srtucture) ’ , ‘ 최 상위 ~IL조(top leve\- structure) ’ 등 세 
층위로 나눌 수 있다. 
비 서 구조는 글올 문성 수준에서 분석하는 꾀하위 "~17_조갚 말한디. 이 
수준에서는 주로 인접된 문장늄의 판깨닫 분시하여 ~l 7 죠쉰 밝 01 단 갓 
을 말한다. 주로 병시된 접속 부사플 기준으로 내용의 이어침이나 달랴침 
을 밝혀 구조룹 찾는 것이다. 01 분석은 하나의 1울음 이루는 여러 문장단 
이 각각 어떻게 응집 (cohesive) 되어 이어지고 었는까륜 얄아보는 데 유용 
하다. 거사구조는 글의 구조륜 아이디어의 논바석 판게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의 논퍼적 관계인 응섣(coherence) 관개쓸 분석힌다.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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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윤 :r:직하는 초1 상위 9] 구←ε 또는 원í21 꽉 맘한다 최상위 구조:이1 
때한 7，1-~ i-까지의 연구는 주되 FF종( ιH[)에 l다판 '::fL .?:와 이 → i.조가 위기 
에 tl] ~]간 효 ll}에 대한 연구샤 주정음 이-문다ι 
:.<].감까시의 여러 연구에 의하떤 달9] 구조에 I꾀한 사식 즉 n미l끼1 시 구조 
7거} 시 r".깐， :.1.이고 초1 상위 rL조이] T !l한 :.<1 식은 각각 • l 수준이1 서의 감 이 
해외. J] 역에 。L;성석 9 1 효 :11 1 가 있니고 말2] 시고 있나. 꽉허 가사 ←jl조와 
최상위 ILS:이1 내한 지삭이 읽기에 \1]치는 효파깐 1매우 끈 섯 _q_~l':_ 나타 
나고 9있l L"디]:> 
예컨네‘흥부산n 팍 상위 구조느씬에서만 분-ι}1낀 1’} fF씨 나밴 발부 와 미 
유씨 지한 흥부의 이야기 r} 여지에사단 권선상악의 .11'.훈옥 잦은 수 있 
니→ 도녁 성 반단이] ll] 주아 국 iι 7: ， -71 학년 9: 이 당 긴 (，112만거1 까 ι]) 이1 거H 二 
도녁이니 fri~l 의식에 대한 서1 민한 1연변팍으→ 갓추고 있샤 봇하시 띠l 문에 
이단 교육의 내용으!1~ 삼는 것까- 가능히다. ~~}~1 만 60학 .11' 학생이나 고등 
핵 j1' 학앵 (ι1H이 '11 )단에게까시 l 흥 }1l 서 1 완 던순혀 지한 λ} 란은 씌 l받고 니 
밴 사란븐 별 1J}는다는 삭의 권선싱악으로一만 _îl~ -육 히는 깃은 인 샤나 정서 
의 반단 수준에 ll]':츄어 직섣하서 씬하다흉부산o 플 권선싱약 91 lf.상으 
보 해석하쓴 것은 농화( '1'( ， )i) 끽 수판이다. 학~습: 내용은- 학습꽉 λ}의 정서 
식， 인지 석 반단에 띠판 해석 층위가 마딩'lS] 어야 젠다， 
이갓은- 문학연←난익 성파에 의한 작품의 니양한 해셔 증위가 작품의 교 
육 내 용으로 자리잔아야 함을 뜻힌다 작품의 싱위 il조나 표면작 주지1 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하위 ':1 1 조니 이면작 주지l 에 의한 해석이 고연령층 
에 배열해야 한다. 다사 말해‘ 『흥부선」에 나타난 펀부익 자본주의적 인 
물상이라뜬가， 그의 해학성과 같F 것을 학습독자에게 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 밤탈 정도()l] 따라 l 흥부전』의 다양한 층 
위의 해석올 위계화시켜야 한다. 이쓴 동인한 작품휠- 해석의 증-위에 따라 
단계별쿄 위계화사켜 배열하는 작업을 필요또 한냐 하나의 작품은 반r: 
5) 노병완‘ 「읽기의 관련 요인피 읽기 /,ls:-J , 지13회 1t어 iι 육 연 1ι발표내회 발표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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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나악 해석만이 가능하나는 1 1 정작 얀낚욕 익 ~:λl 키기1 'él 아 끼 년이1 
대한 디양헨 시사윤 (11 ，사할 수 있 L} 
r 흥부진 파 더볼아 소심 .1 ， 1 새 j! 子:딛- 션성，， 1 이 았는 '1는 η1 낀 ι-잎 ，s-H 녁 
론식으!t~ 위겨1 화하늠 맹 삭의 에김→ .. t{-úl 캔 ζ1 .. 
D 토끼전」은 5 차 .11'-육A정 91 승학 Jl( Jjl^ ~il} 서에도 섣려았는 작품:- ~~ __ ~I~ 서， 
판소리 .tn~，:석의 변젓 i'}정이 잔 ，.끼니 있\-: ?-l:l투이녀‘ [또끼선 i 91 _)Ev-l 
석 주세든 가꽉이의 끄임에 1I야 χ1 사 셔에 :Jl려간 1ι끼가 ;~11 픽 니1 어 ?1 
지에서 빠져 나온다깐 이야기보서 아무 i'l 이셔운 얀이 [!지 [1 바 ll→ 1J 한 
하지 않으띤 헤쳐 니 감 수 있다얀 석 i’{ 렌안 욕 1상유 갖 시 n} l' j 는 î,l 한 끼! 
내용이다 
]라나 이 작품의 이변석 ←í~~n ::- 끼꽉완 딩내 봉간 사배 거];191(~" 사 
한 선하의 성 장으로 7! 주하고 이 ~)l ~!d인에 빠져 갓，Q: :iL 핀응 꺼다 시 l'} 
침내 봉컨 지배층의 허구생은 여시없이 폭 5i~ 한나{;- 내용이다. 여시서의 
‘토끼’뉴 딩사 역사의 전띤이1 !당성하고 있딘 까중 01 상성이냐 fìl .' L이니 
이 이야기는 변 섯되지 시 작하여 fl} 침내구 ’ ~c.( ;,L'‘)’ 이내간 핑 간작 판난1: t 
권장하는 데 이르거l 되었다 . .J i~피서에 실런 갓븐 특히 'l렌 상향이 상힌 
판판이디.7)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멘 이 xl 퓨 91 주시l 쉰 분수에 년지딘 ι1 
욕윤 l니라고， 어려움에 빠지더라\~ 샤혜 둡세 해 석해야 힌다고 세시하고 
있다 
그러띤 이러한 편차룹 가지고 있는 해싹이 교재문 수용되기 위해서 어 
떠한 배열블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얄아보자 이 작품은 디}처15~ 다유 i'l 
같은 단락 구조로 되어 였다. 
CD 낚해 용-왕이 중병플 언였다. 
6) 이에 대하여는 김홍규익 「판소리의 사회석 상거까 -L t;tl. _~l_J (~J에숨 -"1 사회"， 민음 
사)， 임형랙의 「딴소리사에 있아서의 선재효와 도끼 센 J ，-"한 !놔!학의 λ1 시 1, 칭 ,! 
과 비평사)를 참조할 것 
7) 박복션소셀 각도의 맺 71 시 맹 l샤」‘ ?국이파 수영 시죄1'1 ， 푸간 L J-무‘ 1994‘)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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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은- 오원당의 호전윤 볼 íLl 볼었더니， 토끼의 생간음 먹으면 나올 
것이랴 하였다. 
( ~-~ : 암븐 여 ['1 선하릅 모아 의논한 관에 토끼룹 잡으려 자라플 육지에 
ll~ 니{ 시꾀 하였다. 
(4) 샤라는 또끼갚 잡으랴 육지에 니온다. 
(5) 자랴단 판갓 김언이섣효 도끼룹 꾀어 수궁에 데려갔다. 
(θ 영녁산 용왕 얀이1 꿇랴거l 년 로끼는 간플 빼앗기게 펠 위기에 치한다. 
토끼간 용왕에게 지급븐 간이 없윤 때이틴보 자선이 도로 움으쿄 
가서 간판 가셔 오겠나간 시반한 꾀s:_ 용왕달 속인다. 
'~~) !J:~끼는 시라와 함께 붙으 1J:_ Lr-온 토끼는 세상에 간이 없이 싼아갈 
수 있느냐고 자라플 조동하1셔 숲으IE- 사라친다. 
(\l) 샤바간 토끼에거l 속은 것욕 알고 자설윤 하려 한다 
0. IB 호l 따라는 도인이 나바나 지라에게 용왕의 i영블 낫게 헬 선약을 준다. 
~l)~(R)까지단 작품의 기본 ~TI 조상 어느 것도 二l二락되어서는 안될 펀떤 
식 단위다. 사라와 용왕， 그라고 또끼단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품 
에 대한 주셰 해석도 탄라잔다. 개인석 윤리에 ←죠점윤 맞추 1[1 0] 는 하나 
의 우-화가 펀나. 허욕윤 부 i껴지 말고 어려움에 빠시더랴도 :<]혀1]-달 딴휘하 
떤 어펴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니간 덕목이다 이는 국_ìJ~ 서학년 만겨1 인 l 
이나 2단계에 석합하다. 하지만 이 작퓨의 λl 대 상황과 관련시켜 용-왕관 
당시의 귀족중-으보， 토끼쉰 구1 ←순층에게 수탤당하는 민줍으~~-， 자랴룹 J강 
건 지배거1 층측의 하수언으보서 민중 수담에 안상서는 겨l층으로 .Jl-익 현 
수도 었다. ::L렇다띤 이 작품은 당사의 지배계층의 무자비한 수탄에 땅거 
하는 민증의 승리 의삭이 딴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떤적 주 
제이며 3-4단계에 적합한 해석이다.34단계， 즉 인습 수준에서는 사회가 
비판적 합의에 도탈한 원착 내에서 개인의 권리룹 주장하는 단계이프쿄 
아무라 국가 권력이더라도 그갓이 정당하지 않판 때 즉 사회의 비판석 
합의에 의한 권딱이 아달 때에는 국가익 이역이나 윤려보다 개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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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앞세우는 단계이 기 때문이다. 
이런 변에서 본 때， 한 자품윤 학습독자의 인지적， 성의식 튜성의 반단 
에 따라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나선형 교육 파정블 이루거! 하는 젓이다. 
삭품플 하나의 교육적 개념으L’( 생각하고 학습폭자의 수준에 따라 그것 
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작품의 원전에 크게 손상음 반지 않는 구비문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한 작품윤 급간(級띠])에 따라 재편성하는 방법이냐. 
요컨대 동일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다양한 연구 견과릅 학습독 
자의 인지적 수준과 타 연관 교과의 형평에 따라 나선형식 교육파성으로 
섣정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작품-의 해석익 층위에 따른 교재의 위겨l 화의 
가능성븐 보여주든 것이라 할 낀이다. 
4. 결 론 
지끔까지 우리는 문학작품의 선정과 배열의 원객과 가능성을 주제론적 
측면과 해석론적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 이러한 검토는 문학작품 특히 소 
설의 교재화 과정에 있어 무원끽하고 자의 적인 선정과 배열에 대한 반성 
에서 기초한다. 
이라한 작업이 문학교육을 단순히 학교 현장에 국한시키는 작업의 힐 
환으로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학 작품의 ..1]1.재화와 
위계화는 단순히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가 위한 원칙벨 수간 없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각종 예술 장프 매체가 교차되고 붕괴되는 시대에 있어 문 
학이 대중적 감상과 인지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섣차에 따라 그 위상플 
갖게 되는지에 대한 원칙일 수도 있다는 희망음 갖는다. 물콘 이것의 이 
론화 즉， 일정한 원칙에 의해 위제화히-는 작업이 파연 다양성음 생명으로 
하는 소섭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소설 교재의 위계화가 곧 작품성의 위계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아직 가션석 수준에 머불고 었다 좀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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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만한 기준- 설정과 함께 현장적 확인을 폼한 겁풍블 거칠 때만이 ':.2 기 
능성은 현실화띈 수 있읍 젓이다. 이것은 추후의 지 속적인 노력음 요하는 
.i'}셰이다， 
